
 ○ 독보적인 음향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클래식 대표 공연장
으로 자리매김한 아트센터 인천에 아름다운 콘서트오페라 무대가 올라간
다. 이번에 준비된 작품은 화려한 왈츠음악과 유쾌함을 더해 역사상 최고
의 오페라타로 꼽히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로, 오는 11월 20일
에 열릴 예정이다. 

○  오페레타는 오페라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대중성을 겸비한 장르로서, <박
쥐>는 ‘역사상 최고의 오페레타’로 꼽히는 작품이다. <박쥐>는 19세기 유
럽 귀족 사교계의 파티와 감옥에서 일어나는, 장난으로 빚어진 해프닝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신나는 왈츠
와 폴카, 화려한 춤, 그리고 유쾌한 대사들이 무대를 단숨에 무도회장으로 
바꾸어 놓는다. 

○  아트센터 인천에서 선보이는 오페레타 <박쥐>는 이병욱이 지휘하고 장재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로잘린데 역에는 소프라노 홍주영,  아이젠슈타인 
역에는 테너 정제윤이 나선다. 또한 양귀비(아델레), 이명현(알프레드), 백
재은(오를로프스키 왕자), 공병우(프랑크), 김경천(팔케 박사)가 무대에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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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아트센터인천에서 만나는

역사상 최고의  오페레타 <박쥐>
최고의 출연진이 선보이는 화려하고 유쾌한 무대! 

모든 기획시리즈의 평균 유료예매율 90% 상회하며 한국 클래식계의 명소로 발돋움 



며, 코리아쿱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  아트센터인천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기획 시리즈들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오는 10월 9일 열릴 예정인 <키즈 콘서트-프
렌쥬  사파리 II>는 티켓오픈과 함께 매진되었으며, <브람스를 좋아하세
요> <김정원의 낭만가도> <작곡가시리즈-라흐마니노프> 등의 기획시리즈
들이 모두 평균유료 판매율 90% 이상을 상회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  최수열과 김성현 듀오의 유쾌하면서도 아카데믹한 케미스트리로 날로 인기
를 더하고 있는 <토요스테이지-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올해 두 번의 공
연을 남겨두고 있다. 10월 23일은 ‘가을남자’를 주제로 엘가의 ‘사랑의 인
사’와 첼로 협주곡,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협연은 첼리스트 
양성원이, 연주는 최수열이 지휘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이어간다. 12월 
11일에 열리는 공연은 ‘완벽주의’를 주제로, 베토벤의 삼중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이 연주된다. 최수열이 지휘하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와 바
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첼리스트 송영훈,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협연한다. 

○  음악으로 세계의 아름다운 곳곳을 여행하는 <마티네 콘서트-김정원의 낭만
가도>는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여행은 ‘백야, 저물지 않는 밤’
이다. 김정원이 연주하는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가을의 노래’로 공연을 시
작하고,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를 무대에 초대하여 김정원과 피
아노 듀오 작품들을 선보인다. 아렌스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1번’, 라흐마니노프 ‘네 손을 위한 6개의 소품 중 ’뱃노래, 스케르초, 왈
츠 Op.11’과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1번-회화적 환상곡’이 준비
된다. 

○  라흐마니노프는 광활한 스케일과 짙은 우수를 동시에 간직하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로 꼽힌다. 작곡가 시리즈 라흐마니노프의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무대가 오는 11월 6일에 열린다. 오케스트라 버전의 ‘보
칼리제’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교향곡 제3번을 펼쳐내며 멜랑
콜리의 바다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연주는 최희준이 지휘하는 KBS교향악
단과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이어간다.

○  아트센터인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참신한 기획과 
안전한 운영으로 관객들의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개관 3년차에 접어
들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명소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클래식 전용홀로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더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페라 <박쥐>는 지난 10월 5일 티켓을 오픈했으며, 티켓예매는 아트센터
인천 홈페이지(www.aci.or.kr)와 인터파크, 엔티켓에서 가능하다. 좌석은 
코로나19 공연장 방역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앉기로 운영된다.



[ 붙임 1 ] 2021 콘서트오페라 시리즈 II,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

ㅇ 일시/장소: 11.20(토) 17:00 /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ㅇ 티켓가격: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ㅇ 예매 및 문의: 아트센터인천(032-453-7700), 인터파크(1544-1555), 엔티켓(1588-2341)
ㅇ 프로그램: 오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
ㅇ 출연: 이병욱(지휘), 홍주영, 양귀비(소프라노), 정제윤, 이명현(테너), 백재은(메조 소프라노), 공병우, 

김경천(바리톤), 코리아쿱오케스트라



시놉시스
아이젠슈타인 남작은 친구 팔케 박사와 가장무도회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한 박사를 길에 내
버려 둔 채 혼자 돌아가고, 이에 팔케는 오를로프스키 왕자 저택 무도회에서 복수를 계획한다. 
팔케는 관리 모독죄로 인해 구류를 살게 된 아이젠슈타인을 꼬드겨 무도회에 참석하게 한다. 
그의 아내 로잘린데는 그 사이 옛 애인 알프레드와의 밀회를 즐기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교도
소장 프랑크에게 밀회를 숨기기 위해 알프레드를 남편으로 속여 연행시킨다. 한편, 무도회장에
서 아이젠슈타인은 자기 하녀 아델레를 보고 놀라지만 둘 다 신분을 숨기고 참석한 터여서 난
처하다. 기사로 위장한 교도소장은 배우 지망생이라고 소개한 아델레에게 후원을 약속한다. 이
어서 멋진 헝가리 백작부인으로 변장한 로잘린데가 등장하고, 아내를 몰라본 아이젠슈타인은 
유혹을 시도하다 사랑의 증표로 회중시계를 빼앗긴다. 다음날 아이젠슈타인은 감옥에 도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갇힌 알프레드를 발견하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화를 내지만, 회중시계를 
내민 아내의반격으로오히려궁지에몰리며한바탕소동이벌어진다. 잠시 후, 팔케가 도착하여 결국 
모든 것은 본인이 꾸민 일임을 밝히며 유쾌하게 끝을 맺는다.

출연자
 지휘 CONDUCTOR 이병욱
 연출 PRODUCER 장재호
 로잘린데 SOPRANO 홍주영
 아이젠슈타인 TENOR 정제윤
 아델레 SOPRANO 양귀비
 알프레드 TENOR 이명현
 오를로프스키 왕자 MEZZO SOPRANO 백재은
 프랑크 BARITONE 공병우
 팔케 박사 BARITONE 김경천
 연주 ORCHESTRA 코리아쿱오케스트라
  * 위 출연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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